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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본 연구는 아동의 행동억제 기질이 우울에 미치는 영향에서 아동의 의도적 통제 
기질과 어머니의 거부적 양육태도의 조절된 조절효과를 검증하고자 하였다. 이를 
위해 초등학교 1~6학년 자녀를 둔 어머니 302명을 대상으로 설문을 실시하였으며, 
수집된 자료는 SPSS 23.0과 Process Macro를 활용하여 분석하였다. 분석 결과, 
행동억제 기질, 의도적 통제 기질, 거부적 양육태도 간의 삼원 상호작용이 유의하
였다. 상호작용 양상을 살펴보면, 모의 거부적 양육이 높을 때 아동의 의도적 통제 
기질이 낮은 경우에는 행동억제 기질이 높아질수록 우울이 급격히 증가하였고, 아
동의 의도적 통제 기질이 높을 때는 행동억제 기질 수준에 따른 우울 차이는 유의
하지 않았다. 한편, 모의 거부적 양육이 낮을 때는 행동억제 기질과 의도적 통제 
기질의 상호작용 효과는 나타나지 않았다. 본 연구는 아동의 우울에 영향을 주는 
기질 요인의 상호작용을 규명하고, 우울에 있어 기질적으로 취약한 아동에 대한 양
육태도의 중요성을 확인하였다는 점에서 의의를 갖는다.

주요어 : 아동기 기질, 행동억제 기질, 의도적 통제 기질, 거부적 양육태도, 조절된 조절효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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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기는 우울 장애의 유병률이 낮은 시기이지만 
우울 증상이 조기에 발현될 경우 청소년기와 성인
기 주요 우울 장애의 강력한 선행지표로 작용한다
(Goodyer et al., 2000; Pine et al., 1999). 서울
시 교육청 교육연구정보원에서 공개한 『서울학생
종단연구 2020』‘3차년도 결과분석 보고서’에 따르
면, 서울시 초등학생의 우울감(3점 만점)은 1차 조
사를 시작한 2021년 0.51점에서 2022년 0.66점, 
2023년 0.73점으로 매년 상승했다고 한다(서울특별
시교육청교육연구정보원, 2024). 이는 중학생(0.13
점), 인문계 고등학생(0.02점)의 우울감 상승 점수
보다 높은 점수이다(이우연, 2025). 

아동기의 정서문제는 생물학적 요인, 가족 관련 
요인, 사회문화적 요인, 학교 요인 등 하나의 요인
에 기인하기보다 복합적으로 발생하는 경우가 많다
(최성규 등, 2021). 아동기 우울의 원인 중에서도 
생물학적 요인에 해당하는 기질은 생의 초기부터 
나타나는 정서, 행동, 주의 반응에 대한 개인차로, 
관찰 가능한 행동 방식이자 성인기 성격의 토대로 
정의된다(최은실, 2020). 아동의 기질은 내재화 및 
외현화 문제와 밀접하게 관련된다(Lemery et al., 
2002; Oldehinkel et al., 2007; Prior et al., 
2000; Rubin et al., 2003). 최은실(2022)은 아동
의 내재화 및 외현화 문제와 관련성이 높은 기질 
요인으로 부정정서 기질, 행동억제 기질, 의도적 
통제 기질을 제시하였다. 이 중 행동억제 기질은 
수줍음, 위축, 사회적 억제, 회피 행동과 높은 관련
성을 지니며, 우울과도 밀접하게 연결되는 기질적 
특성이다(신정아, 김향숙, 2013; 하정진, 박수현, 
2020; Chronis-Tuscano et al., 2009; Oldehinkel 
et al., 2006). 

행동억제 기질과 함께 우울에 영향을 주는 기질
적 요인으로 밝혀진 요인은 의도적 통제 기질이다. 

의도적 통제 기질은 주의 집중, 활성 통제, 억제 
통제와 관련된 능력이며 행동 및 정서 조절 능력을 
포함하는 기질 요인이다(Rothbart, 1989). 높은 의
도적 통제 기질은 취약한 환경에서도 아동의 정서 
문제 행동의 발생을 감소시키는 보호요인으로 작용
하는 한편(김현지, 송현주, 2017; 양아름, 최은실, 
2024; Rothbart, 2007), 낮은 의도적 통제 기질은 
스트레스 상황에서 효과적으로 정서를 조절하지 못
하도록 하여 낮은 의도적 통제 기질의 개인은 우울 
및 내재화 문제에 취약해질 수 있다(Rothbart, 
2007; Wang et al., 2015).

의도적 통제 기질은 아동의 기질 요인과 내재화 
문제의 경로를 조절하는 변인으로 보고되고 있다
(Eisenberg et al., 2010; Lengua, 2003; Yap et 
al., 2011). Zhu 등(2022)의 연구에서는 수줍음이 
사회적 상황에서의 억제 행동과 정서 조절의 어려
움을 유의하게 예측하는데, 이러한 관계는 아동의 
의도적 통제 기질 수준에 따라 달라진다고 하였다. 
특히 수줍음 기질이 높고, 의도적 통제 기질이 낮
은 아동은 사회 정서 문제를 경험하는 경향이 있었
는데, 의도적 통제 기질이 높은 아동에게서는 유의
한 결과가 도출되지 않았다. 종합하면, 행동억제 
기질은 우울, 불안, 신체화와 같은 내재화 문제를 
예측하는데, 의도적 통제 기질은 이러한 관계를 조
절하는 변인이라고 할 수 있다(Eisenberg et al., 
2010; Lengua, 2003; Oldehinkel et al., 2006; 
Yap et al., 2011). 

한편, 기질 연구에서 개인 중심 접근은 아동 발
달을 이해하는 데 중요한 방법론적 접근이다. 변인 
중심 접근이 모집단 전체의 평균적 효과에 주목하
여 기질 간 상호작용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하는 반
면(Laursen & Hoff, 2006), 개인 중심 접근은 하
위집단을 기반으로 여러 기질 요인의 효과를 반영



초등학생 아동의 행동억제 기질과 우울의 관계에서 

의도적 통제 기질과 어머니의 거부적 양육태도의 조절된 조절효과
The Korean Journal of 

Developmental Psychology

journal.baldal.or.kr Vol.38, No.4, December 2025 ⎸131

할 수 있는데(Bergman & Magnusson, 1997), 이
러한 접근은 기질 요인의 상호작용이 발달 경로에 
미치는 영향을 설명하기에 유용하다(Bergman & 
Lundh, 2015). 따라서 기질 연구에서 기질 간 상
호작용의 경로를 규명하는 것은 발달 경로의 결과, 
즉 아동기의 우울과 같은 내재화 문제를 이해하기
에 유용한 방법이라고 할 수 있다.   

Rothbart와 Sheese(2007)는 정서조절의 과정에
서 의도적 통제 기질이 정서적 충동을 억제하고 조
절하며 다른 기질 요인과 상호작용하여 발달적 결
과가 달라질 수 있다고 하였다. 또한 Rothbart 
(2011)는 활동성, 정서성, 의도적 통제와 같은 기질 
요인들이 상호작용하여 개인차를 형성하고, 기질 
간 조합으로 아동의 적응 및 부적응 행동을 설명할 
수 있다는 점에 주목하였다. 이러한 선행연구는 기
질 간 상호작용의 경로를 규명하는 것이 아동 발달 
및 정서 행동 문제를 이해하는 과정에서 중요하다
는 것을 나타낸다. 

Zhu 등(2022)은 중국 유아를 대상으로 한 연구
에서 수줍음과 의도적 통제 기질의 상호작용이 
사회-정서적 적응의 어려움(내재화 문제, 또래문
제, 친사회적 행동)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였다. 
White 등(2011)은 24개월 시점의 행동억제 기질이 
이후 유아기 불안을 예측하는 과정에서 의도적 통
제 기질의 하위 요인으로 간주되는 주의 전환과 억
제 통제가 조절적 역할을 하는지를 분석하였다. 연
구 결과, 주의 전환 능력이 높은 아동은 행동 억제 
기질이 높더라도 불안 수준이 완화되었으나, 억제 
통제가 높은 아동은 행동 억제 기질이 불안으로 이
어지는 경향이 높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주
의 전환은 보호 요인으로, 억제 통제는 위험을 높
이는 조절 변인으로 기능하였음을 의미한다. 한편, 
Eggum-Wilkens 등(2016)은 의도적 통제 기질의 

구성 요소와 수줍음의 종단적 관계를 분석하여, 억
제 통제가 높을수록 수줍음이 더 빠르게 감소한 반
면 주의 전환이 높은 아동은 수줍음의 감소 속도가 
완만하다는 점을 확인하였다. 또한 Eggum 등
(2012)은 종단 연구를 통해 수줍음과 정서성이 아
동기의 내재화 문제를 예측한다는 근거를 제시하였
다. 이처럼 선행 연구를 살펴보았을 때, 행동억제 
기질과 의도적 통제 기질 간 상호작용과 불안과의 
관련성을 밝히는 연구가 주를 이루고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아동기 우울과 관련된 핵
심 기질 요인들의 상호작용, 특히 행동억제 기질과 
의도적 통제 기질의 상호작용이 어떠한 경로를 통
해 우울의 위험을 높이거나 완화하는지를 규명하고
자 한다. 

한편, 아동기 발달은 기질적 특성뿐 아니라 부모
의 양육이라는 환경적 맥락과의 상호작용을 통해 
형성된다. 자기결정성 이론(Self-Determination 
Theory; Deci & Ryan, 2000; Ryan & Deci, 
2000)은 인간의 기본심리욕구인 자율성, 유능감, 
관계성의 충족과 좌절이 발달적 적응을 결정한다고 
설명한다. 양아름, 최은실(2024)은 자기결정성 이론
을 기반으로 6요인 양육태도를 제안하였고 자녀의 
기본심리욕구를 증진하는 자율성 지지, 구조, 온정
과, 좌절시키는 통제, 비일관성, 거부의 6요인으로 
구분하였다. 이 중 거부적 양육은 자녀와의 관계에
서 거리를 두거나 비반응적인 태도, 자녀에 대한 
부정적 정서와 거부적 반응을 포함하는 태도이다. 
부모의 거부적이고 냉담한 양육태도는 아동의 정서
적 발달에 있어 중요한 위험 요인으로 작용한다
(Bayer et al., 2006; Hale et al., 2005; Hoeve 
et al., 2009; Sentse et al., 2010; van der 
Sluis et al., 2015). 자기결정성 이론에 따르면, 부
모의 거부적 태도는 자녀의 관계성 욕구를 좌절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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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 연구 모형키며, 이는 정서적 고통과 내재화 문제로 이어질 
수 있다(Deci & Ryan, 2000; Ryan & Deci, 
2000). 또한 부모의 거부적 양육은 자녀의 자존감
을 저하시켜 정서조절 능력을 약화시키고, 또래 관
계의 취약을 매개로 우울 증상을 높일 수 있다
(Sentse et al., 2010). 나아가 체계적 고찰 연구에
서는 부모의 따뜻함 결여와 적대적인 태도가 청소
년 우울을 높이는 위험요인임을 검증하였고(Aaron 
et al., 2024; Pinquart, 2016), Bayer 등(2006)의 
연구에 따르면 부모의 높은 처벌과 낮은 정서적 반
응성은 아동의 내재화 증상을 높인다고 하였다. 이
러한 결과는 거부적 양육태도가 아동의 우울 발생 
경로에 있어 핵심적인 환경적 위험 요인임을 보여
주며, 아동의 기질적 특성과 상호작용 할 경우 그 
위험성이 더욱 증가될 수 있음을 시사한다.

아동의 기질과 부모의 양육태도의 상호작용이 아
동의 발달에 영향을 미친다는 경험적 연구들도 다
수 보고되고 있는데, Lengua 등(2000)은 부모의 
거부적 양육태도가 높을 때, 아동의 긍정적 정서성
이 낮은 경우, 내재화 문제가 더욱 두드러지게 나
타난다고 하였고, 기질적 취약성과 부정적 양육의 
조합은 해당 위험을 더욱 증가시킨다고 하였다. 또
한 Aaron 등(2024)은 체계적 고찰 연구에서 10편
의 종단 연구를 분석한 결과, 과잉보호 및 과잉개
입과 같은 아동의 회피적인 행동을 조장하는 양육
태도가 행동억제 기질을 지닌 아동의 사회불안 증
상을 높일 수 있다는 일부 증거를 제시하였으나, 
불안장애 진단 수준에서는 부모의 양육태도의 조절 
효과가 일관되게 나타나지 않았다고 하였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아동의 우울에 영향을 미
치는 핵심 기질 요인들의 상호작용, 특히 행동억제 
기질과 의도적 통제 기질의 조절효과에 주목하고, 
이 관계에서 어머니의 거부적 양육태도가 어떠한 

방식으로 기질 간 상호작용의 효과를 높이거나 완
화하는지를 규명하고자 한다. 

어머니의 거부적 양육태도가 높을 경우, 아동의 
기질적 요인과 환경적 요인이 상호작용하여 아동의 
내재화 문제가 높아질 수 있고, 거부적 양육태도가 
낮은 경우, 아동의 의도적 통제 기질의 조절효과로 
인해 내재화 문제가 낮아질 수 있다고 가정할 수 
있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아동의 행동억제 기질이 
우울에 미치는 영향에서 아동의 의도적 통제 기질
과 어머니의 거부적 양육태도를 조절 변인으로 설
정하여 다음과 같은 연구 문제를 제시하였다. 

첫째, 아동의 행동억제 기질, 의도적 통제 기질, 
우울, 어머니 거부적 양육태도는 어떠한 관계가 있
는가? 

둘째, 아동의 우울에 대한 아동의 행동 억제 기
질, 의도적 통제 기질, 어머니의 거부적 양육태도 
간 조절된 조절효과(삼원 상호작용)는 어떠한가?

방  법

연구대상

본 연구의 대상자는 전국의 초등학교 1~6학년 
자녀를 둔 어머니 302명이다. 온라인 설문을 통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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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를 수집하였다. 대상자의 거주 지역은 서울 
84.1%, 경기도 13.2%, 기타 지역(인천, 부산, 제주
도, 충청남도) 2.6%로 서울 지역이 가장 많았다. 
어머니의 개인적 특성을 살펴보면, 연령은 만40-49
세가 전체의 77.2%로 가장 많았으며, 만30-39세가 
13.2%, 만50-59세가 8.6%, 만 60세 이상은 3%로, 
어머니의 연령은 40대가 가장 많았다. 초등학생 자
녀의 특성은 남학생 166명(55%), 여학생 136명
(45%)으로 나타났다.

연구도구

기질  
본 연구에서는 아동의 기질을 측정하기 위해  

최은실 등(2025)이 개발한 ‘STS 6요인 기질검사 
척도’를 사용하였다. 본 척도는 활동성, 행동억제, 
부정 정서, 긍정 정서, 사회적 민감성, 의도적 통제
의 6가지 하위 요인으로 구성되어 있고 6점 Likert 
척도를 사용한다. 본 연구에서는 행동억제 기질 12
문항, 의도적 통제 기질 14문항을 사용하였다. 
평균 점수가 높을수록 해당 기질적 특성이 높음
을 의미한다. 본 연구에서의 내적 합치도 계수
(Cronbach’s α)는 각각 .89, .90이었다.

거부적 양육태도 
본 연구에서는 어머니 거부적 양육태도를 측정하

기 위해 최은실과 양아름(2025)이 개발한 SPS 6요
인 양육태도검사 척도를 사용하였다. 본 척도는 자
기결정성이론을 근거로 합리적-경험적 접근 방식으
로 개발되었으며, 자율성, 유능감, 관계성에 대한 
자녀의 욕구를 지지하거나 좌절시키는 6가지 양육
태도로써 자율성 지지, 통제, 구조, 비일관성, 온정, 
거부의 하위요인으로 구성되어 있다. 본 척도는 6

점 Likert 척도이다. 본 연구에서는 하위요인 중 
거부와 관련된 9문항을 사용하였다. 평균 점수가 
높을수록 어머니가 해당 양육태도의 특성이 높음
을 의미한다. 본 연구에서의 내적 합치도 계수
(Cronbach’s α)는 .76이었다.

우울 
본 연구에서는 초등학생 아동의 우울을 측정하

기 위해 Achenbach와 Rescorla(2001)가 개발하
고, 오경자 등(2010)이 번안하고 국내 표준화한  
K-CBCL 6-18을 사용하였다. 본 척도는 만 6세에
서 18세 아동 및 청소년의 정서행동문제를 부모가 
평정한다. 본 연구에서는 아동의 우울을 살펴보기 
위해 ‘위축·우울’ 하위 요인에 해당하는 8문항을 활
용하였다. 각 문항은 3점 Likert 척도이며 평균 점
수가 높을수록 위축·우울 수준이 높은 것을 의미한
다. 본 연구에서의 내적 합치도 계수(Cronbach’s 
α)는 .68이었다.

연구절차

본 연구는 천주교 서울 대교구 소속 8개 본당의 
초등부 어머니들이 포함되어 있는 메신저의 단체 
채팅방에 구글폼으로 제작한 설문지를 공유하여 
2024년 10월 6일부터 10월 28일까지 자료를 수집
하였다. 연구 대상은 전국에 거주하는 초등학교 
1~6학년 자녀를 둔 어머니였으며, 이들은 아동의 
기질, 어머니의 양육태도, 그리고 아동의 우울을 
측정하는 문항으로 구성된 설문지에 응답하였다. 
설문 실시 전 연구 목적과 비밀 보장에 관한 사항
을 안내하였고, 연구 참여와 개인정보 활용에 대해 
자발적으로 동의한 경우에만 조사가 진행되었다. 
응답 시간은 평균적으로 약 20분 정도 소요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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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2 3 4

1. 행동억제 기질 -

2. 의도적 통제 기질 -.08 -

3. 거부적 양육 .15** -.40*** -

4. 우울 .37*** -.27*** .35*** -

평균 3.22 4.07 2.24 .12

표준편차 .90 .79 .63 .19

왜도 .21 -.32 .65 2.50

첨도 -.52 -.31 .62 8.11
*p < .05. **p < .01. ***p < .001.

표 1. 주요 변인 간 기술통계 및 상관분석                                                                   (N = 302)

자료분석

본 연구에서는 초등학생 아동의 행동억제 기질과  
우울 간의 관계에서 아동의 의도적 통제 기질과 어
머니의 거부적 양육태도의 조절된 조절효과를 검증
하기 위해 IBM SPSS Statistics 23.0과 Process 
Macro v.4.3을 활용하였다. 우선 기술통계를 통해 
연구 참여자의 인구통계학적 특성을 분석하고, 측
정 도구의 신뢰도를 검증하기 위해 내적 합치도 계
수(Cronbach’s α)를 산출하였다. 주요 변인 간의 
상관관계를 확인하기 위해 상관분석을 실시하였다. 
그 후 아동의 행동억제 기질과 우울의 관계에서 의
도적 통제 기질과 어머니의 거부적 양육태도의 조
절된 조절효과를 검증하기 위해 Process Macro의 
Model 3을 사용하였다. 부트스트래핑 기법은 95% 
신뢰수준에서 10,000개의 표본을 추출하여 통계적 
유의성을 검증하였다(Hayes, 2013). 또한, 존슨-네
이만 방법(Johnson-Neyman technique)을 통해 
조절효과의 유의성 영역을 확인하였다.

결  과

기술통계 및 상관분석 결과 

본 연구의 주요 변인의 기술통계 및 상관분석 결
과를 표 1에 제시하였다. 각 주요 변인의 왜도와 
첨도의 절대값은 각각 3과 10 미만으로 나타나 
모든 변인들은 정규성 가정을 만족하였다(Kline, 
2015). 변인 간의 상관관계를 분석한 결과, 아동의 
행동억제 기질은 거부적 양육(r = .15, p < .01), 
우울(r = .37, p < .001)과 유의한 정적 상관으로 
나타났다. 아동의 의도적 통제 기질은 거부적 양
육(r = -.40, p < .001), 우울(r = -.27, p < 
.001)과 유의한 부적 상관으로 나타났다. 거부적 
양육은 우울(r = .35, p < .001)과 유의한 정적 
상관으로 나타났다. 

조절된 조절효과 검증 

아동의 행동억제 기질이 우울에 미치는 영향에서 
아동의 의도적 통제 기질의 조절효과가 어머니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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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울
B SE t LLCI ULCI

상수 .77 .61 1.26 -.43 1.98
독립변수 행동억제 기질 -.29 .18 -1.59 -.66 .07
조절변수 의도적 통제 기질 -.16 .14 -1.10 -.44 .13

거부적 양육태도 -.49 .26 -1.90 -.99 .02
상호작용항 행동억제 기질x의도적 통제 기질 .06 .04 1.35 -.03 .14

행동억제 기질x거부적 양육태도 .21 .08 2.70** .06 .37
의도적 통제 기질x거부적 양육태도 .10 .06 1.54 -.03 .22

행동억제 기질x의도적 통제 기질x거부적 양육태도 -.04 .02 -2.06* -.08 -.00
*p < .05. **p < .01. ***p < .001.

표 2. 아동 행동 억제 기질과 우울의 관계에서 의도적 통제 기질과 어머니의 거부적 양육태도의 조절된 조절 효과 (N = 302) 

거부적 양육태도 수준에 따라 달라지는지 확인하기 
위해 Hayes(2013)가 제안한 Process macro 
Model 3을 사용하여 분석하였다. 분석 결과는 표 
2에 제시하였다. 조절효과 분석에서 부트스트래핑
은 신뢰도 95%로 설정하고 10,000개 표본을 추출
하여 통계적 유의성을 확인하였다.

구체적인 결과를 살펴보면, 아동의 행동억제 기
질이 아동의 우울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아동의 의
도적 통제 기질과 어머니의 거부적 양육태도의 조
절된 조절효과인 삼원상호작용이 유의하게 나타났
다(B = -.04, p < .05). 이는 제2 조절변수인 어머
니의 거부적 양육태도 수준에 따라 독립변수인 아
동의 행동억제 기질과 제1 조절변수인 아동의 의도
적 통제 기질 간 상호작용 효과의 양상이 달라짐을 
의미한다. 

조절된 조절효과 유의성 검증 

조절된 조절효과의 유의 영역을 구체적으로 확인

하기 위하여 존슨-네이만 방법(Johnson-Neyman 
techniques)을 통해 유의성 영역을 확인하였다, 제 
2 조절변수인 어머니의 거부적 양육태도 수준에 따
라 변화하는 아동의 행동억제 기질과 의도적 통제 
기질의 상호작용인 조건부 이원상호작용 효과가 어
느 영역에서 유의한지 확인하였고, 그림 2에 제시
하였다. 분석 결과, 어머니의 거부적 양육태도 수
준이 원점수 2.028점보다 높을 때 삼원 상호작용이 
유의하였고 그보다 낮을 때는 유의하지 않았다. 

이러한 결과의 양상을 구체적으로 살펴보기 위해 
아동의 행동억제 기질과 의도적 통제 기질, 어머니
의 거부적 양육태도를 평균(M)을 기준으로 1 표준
편차 높은 수준과 1 표준편차 낮은 수준으로 나누
어 구분한 후, 어머니의 거부적 양육태도 수준이 
높은 집단과 낮은 집단 각각에서 아동의 의도적 통
제 기질 수준에 따른 단순 기울기를 살펴보았다(그
림 3). 그래프에 따르면, 아동의 의도적 통제 기질
이 낮고 행동억제 기질이 높을 때 우울이 가장 크
게 나타났으며, 어머니의 거부적 양육 태도 수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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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 존슨-네이만 방법의 신뢰구간

주. y축은 아동의 행동억제 기질과 의도적 통제 기질 간 이

원상호작용의 영향력을 나타냄.

우
울

그림 3. 삼원 상호작용 그래프

높은 경우 우울의 정도가 더 높아지는 경향을 나타
냈다. 

상호작용 양상을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어머니의 
거부적 양육 수준이 높은 경우, 아동의 의도적 통
제 기질이 높은 경우에는 행동억제 기질의 높고 낮
음에 따른 차이가 크지 않았으며 우울이 낮은 경향
을 나타냈다. 반면, 의도적 통제 기질이 낮을 때는 
의도적 통제 기질이 높을 때보다 우울 수준이 높았
고 행동억제 기질이 높아질수록 우울이 가파르게 
상승하는 경향을 보였다. 이는 아동의 행동억제 기
질이 우울을 높이지만 의도적 통제 기질은 그 효과
를 완화시키고, 모의 거부적 양육태도 수준에 따라 
아동의 의도적 통제 기질이 행동억제 기질에 미치
는 영향에 차이가 있는 것을 의미한다. 반대로 모
의 거부적 양육 수준이 낮은 경우, 행동억제 기질
과 의도적 통제의 높고 낮음에 따라 우울의 차이가 
크지 않았다. 이러한 결과는 어머니의 거부적 양육 
태도가 높으면, 아동의 낮은 의도적 통제 기질과 
행동억제 기질이 우울에 미치는 영향을 높일 수 있
음을 의미하는 것이다.      

논  의

본 연구에서는 아동의 행동억제 기질과 우울의 
관계에서 아동의 의도적 통제 기질과 어머니 거부
적 양육태도 간 영향을 알아보고자 하였다. 즉, 아
동의 의도적 통제 기질과 어머니 거부적 양육태도
의 두 요인이 아동의 행동억제 기질이 우울에 미치
는 영향에 작용하여 삼원 상호작용이 존재할 것으
로 가정하였다. 

본 연구의 결과를 종합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아동의 행동억제 기질, 의도적 통제 기질, 우울,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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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니의 거부적 양육태도 간에는 유의한 상관이 있
었다. 구체적으로 아동의 행동억제 기질은 우울과 
유의한 정적 상관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아
동의 행동억제 기질이 높을수록 우울이 높아진다는 
것을 의미한다. 행동억제 기질이 높은 아동은 낯선 
상황이나 새로운 환경에서 불안과 긴장을 경험하
며, 이러한 정서적 반응은 위축된 행동 양식으로 
나타나기 쉽다(Kagan et al., 1988). 행동억제 기
질은 생애 초기에 나타나는 생물학적 기반의 특성
으로, 영아기부터 관찰되며 유전적 요인과 밀접한 
관련이 있고 생애에 걸쳐 안정적으로 지속되는 경
향을 보인다(Kagan & Snidman, 1991). 이는 높
은 행동억제 기질이 우울과 불안과 같은 내재화 증
상과 관련이 있다는 선행연구와 일치하는 결과이다
(신정아, 김향숙, 2013; 하정진, 박수현 2020; 
Chronis-Tuscano et al., 2009; Hundt et al., 
2007; Kasch et al., 2002; Oldehinkel et al., 
2006). 

아동의 의도적 통제 기질은 우울과 유의한 부적 
상관으로 나타났다. 이는 아동의 의도적 통제 기질
이 낮을수록 우울이 높아짐을 의미한다. 의도적 통
제 기질은 자기조절 및 실행기능과 밀접하게 연관
되는 기질적 요인으로, 정서적 충동을 억제하고 상
황에 적절한 대안적 반응을 선택하도록 돕는 역할
을 한다. 이러한 과정은 아동이 정서적 자극을 단
순히 경험하는 수준을 넘어 거리를 두고 조망할 수 
있도록 하며, 결과적으로 스트레스 상황에서 부정
적 정서가 촉발되더라도 적절히 대처하여 우울이나 
불안과 같은 내재화 문제로의 전이를 예방하는 보
호 요인으로 기능하도록 한다는 선행연구의 결과
(Laible et al., 2016; Lengua et al., 2008; 
Oldehinkel et al., 2007; Zhu et al., 2022)와 일

치하는 결과이다. 또한 의도적 통제 기질은 친사회
적 행동, 사회적 기술, 적응적 정서조절, 또래 관계
에서의 사회적 유능성과 정적으로 유의한 상관이 있
다(Diener & Kim, 2004; Kieras et al., 2005; 
Spinrad et al., 2006; Zhou et al., 2004). 예를 
들어, Kieras 등(2005)의 연구에서는 아동이 원치 
않는 선물을 받는 상황에서 보이는 정서적 반응을 
통해 의도적 통제 기질의 조절 기능을 분석하였다. 
연구 결과, 의도적 통제 기질이 높은 아동은 즉각
적인 부정적 정서를 억제하면서 주의를 전환하였
고, 긍정적 정서 표현 및 사회적으로 수용 가능한 
반응을 보였다. 이러한 과정은 또래 및 성인과의 
관계에서 부정적 평가나 갈등을 줄여 사회적 부적
응을 예방하고, 나아가 반복되는 부정적인 관계 경
험이 불안이나 우울로 이어지는 경로를 예방하는 
보호 기제로 작용할 수 있도록 한다. 반대로 의도
적 통제 기질이 낮은 아동은 사회정서 발달이 저조
하며 상황에 적절한 대안적 반응을 선택하지 못하
고 부정적 정서를 직접적으로 표출함으로써 사회적 
관계에서 부정적 결과를 경험할 가능성이 높으
며, 이는 낮은 의도적 통제 기질이 내재화 문제
의 위험을 증가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
(Eisenberg et al., 2001; Oldehinkel et al., 
2004; Olson et al., 2005)는 선행 연구들과 밀접
한 관련이 있는 결과이다. 이처럼 높은 의도적 통
제 기질은 취약한 환경에서도 아동의 정서 문제 행
동의 발생 과정의 보호요인으로 작용하는 한편(김
현지, 송현주, 2017; 양아름, 최은실, 2024; 
Rothbart, 2007), 낮은 의도적 통제 기질의 개인은 
스트레스 상황에서 효과적으로 정서를 조절하지 못
하여 우울 및 내재화 문제에 취약해질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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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othbart, 2007; Wang et al., 2015).
또한 Zhu 등(2022)의 연구에 따르면, 의도적 통

제 기질이 낮은 아동의 경우 수줍음이 높을수록 내
재화 문제와 또래 관계에서의 사회적 부적응이 유
의하게 증가하였다. 반면, 의도적 통제 수준이 높
은 아동에게서는 수줍음과 내재화 문제 및 사회적 
부적응 간의 관련성이 유의하지 않았다. 이러한 결
과는 행동억제 기질의 특징인 수줍음이 아동의 정
서 및 사회적 발달에서 기질적 취약성으로 작용하
지만 의도적 통제 기질이 이러한 부정적 경로를 완
충하는 보호 요인으로 작용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따라서 아동의 사회·정서적 발달을 이해하는 과정
에서 기질의 단일적 특성만을 고려하기보다 기질의 
상호작용을 고려하는 것이 필요하다. 

둘째, 아동의 행동억제 기질과 우울의 관계에서 
아동의 의도적 통제 기질과 어머니의 거부적 양육
태도의 조절된 조절효과 즉, 삼원 상호작용이 유의
하였다. 아동의 높은 행동억제 기질과 낮은 의도적 
통제 기질은 아동의 우울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는
데, 특히 어머니의 거부적 양육 수준이 높을 때 행
동억제 기질과 의도적 통제 기질 간 상호작용이 유
의하였다. 이는 거부적 양육 태도 수준이 높은 경
우, 의도적 통제 기질이 낮고 행동억제 기질이 높
은 아동이 특히 우울에 취약하다는 것을 의미한다. 
즉, 아동의 의도적 통제 기질이 낮을 때 행동억제 
기질이 우울에 주는 영향을 심화시킬 수 있음을 시
사하며, 이러한 효과는 어머니의 거부적 양육 수준
이 높은 조건에서만 유의하게 존재하여 아동의 우
울 문제를 감소시키기 위해서는 아동의 의도적 통
제 기질 뿐만 아니라 어머니가 부정적 양육 특히 
거부적 양육태도를 낮추는 노력이 함께 동반될 필
요성이 있음을 뜻한다. 

상호작용 양상을 구체적으로 살펴보기 위해 어머

니의 거부적 양육태도 수준에 따라 아동의 행동억
제 기질과 의도적 통제 기질 간 조절 효과의 양상
의 차이를 확인하였다. 존슨-네이만 방법에 따라 
어머니의 거부적 양육태도가 어떤 수준일 때, 아동
의 행동억제 기질과 의도적 통제 기질 간의 상호작
용 효과가 유의한지 검증한 결과, 두 변인 간의 이
원 상호작용은 어머니의 거부적 양육의 수준이 높
을 때만 유의하였다. 이러한 결과는 기질과 양육 
간 상호작용을 강조한 여러 선행연구와 맥을 함께 
한다(Choe et al., 2013; Kiff et al., 2011; 
Lengua et al., 2000). 구체적으로 Lengua 등
(2000)의 연구에서는 낮은 온정, 높은 비일관성, 높
은 통제를 의미하는 부정적 양육은 모든 아동에게 
부정적 영향을 주지만, 자기조절 능력이 부족한 아
동으로 하여금 외현화 문제를 높인다고 하였다. 
Kiff 등(2011)의 연구에서는 어머니가 자녀와 상호
작용하는 과정에서 짜증, 비난, 적대감, 냉담함과 
같은 부정적 정서를 언어적·비언어적으로 드러내는 
부정적 양육태도를 사용할 때, 의도적 통제가 낮은 
아동에게서 우울과 불안 증상이 뚜렷하게 증가한다
고 보고하였다. 

한편, 어머니의 거부적 양육 수준이 낮은 경우에
는 행동억제 기질에 대한 의도적 통제 기질의 조절 
효과가 유의하지 않았다. 즉, 어머니의 거부적 양
육태도 수준이 낮을 때는 의도적 통제 기질이 낮고 
높은 모든 경우에서 행동억제 기질에 따른 우울의 
차이가 유의하지 않았다. 즉, 어머니의 거부적 양
육태도 수준이 낮을 때는 의도적 통제 기질이 낮고 
높은 모든 경우에서 행동억제 기질이 높아져도 우
울이 크게 증가하지 않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선행
연구에서는 높은 행동억제 기질과 낮은 의도적 통
제 기질을 정서 문제의 취약요인으로 주목하고 의
도적 통제 기질의 중재 효과를 밝혔으나(Lawler 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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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l., 2019), 본 연구에서는 우울과 관련해 부정적 
양육 조건이 배제되었을 때에는 낮은 의도적 통
제 기질이 우울에 대한 위험요인으로 작용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행동억제 기질과 우울 간
의 관계는 사회불안을 매개로 설명되기도 하는데
(Hamilton et al., 2016; Van Zalk & Van Zalk, 
2019), 이는 기질적 취약성이 직접적으로 우울을 
유발하기보다 사회적 상황에서의 부정적 정서 경험 
및 불안을 통하여 우울로 이어질 수 있음을 시사한
다(Biederman et al., 1993). 그러나 이러한 경로
는 부모의 거부적 양육과 같은 부정적 관계 경험이 
낮은 조건에서는 약화될 수 있다. 이는 거부적 양
육 및 부정적 양육 수준이 높을수록 행동억제 기질
과 내재화 문제와의 관련성이 높아지지만, 낮은 부
정적 양육 환경 및 지지적인 양육 환경에서는 행동
억제 기질과 내재화 문제와의 관련성이 약화된다
(Aaron et al., 2024; Williams et al., 2009)는 
선행연구와 일치하는 결과이다. 아울러 애착 이론
의 관점에서 안정 애착은 행동억제 기질이 우울 및 
내재화문제로 이어지는 경로를 완화하는 보호요
인으로 기능하고, 불안정 애착은 불안과 내재화 
문제를 높인다고 한다(Brumariu & Kerns, 2010; 
Colonnesi et al., 2011). 자기결정성이론 또한 관
계성의 기본적 심리 욕구의 충족이 기질적 취약성
의 발현을 억제하는 핵심 기제임을 제안한다(Ryan 
& Deci, 2000). 

종합하면, 아동의 기질적 취약성과 부모의 부정
적 양육이 상호작용할 때 우울과 같은 정서적 문제
의 위험이 크게 증가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따라
서 아동의 우울을 설명할 때에는 아동의 기질 요인
뿐만 아니라 부모가 제공하는 양육의 환경적 맥락
을 함께 고려할 필요가 있다.

본 연구는 아동의 의도적 통제 기질이 낮고 행동

억제 기질이 높은 경우라 하더라도, 어머니의 거부
적 양육 수준이 낮은 조건에서는 부정적 양육 환경
이 조성되지 않아 우울 및 내재화 문제의 발현이 
약화될 수 있다는 것을 밝혔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
다. 이는 낮은 부정적 양육 수준과 안정적인 관계 
경험이 보호요인으로 기능하여 아동의 기질적 취약
성이 우울과 같은 내재화 문제로 발현되는 경로를 
완충하였을 가능성이 있다. 즉, 행동억제 기질 및 
의도적 통제 기질과 같은 생물학적인 기질적 위험 
요인이 존재하더라도, 안정애착 및 지지적이고 안
정적인 양육환경 및 관계 경험은 우울이 유발될 수 
있는 가능성을 낮추고 결과적으로 아동의 정서적 
적응에 도움이 될 수 있음을 의미한다. 

본 연구의 결과를 토대로 한 연구의 의의와 제언
은 다음과 같다. 

첫째, 본 연구는 기질 간 상호작용에 따라 발달
적 결과가 달라질 수 있다는 것을 확인하였다는 점
에서 의의가 있다. 이는 기질 간 조합에 따라 발달
적 결과가 달라질 수 있다고 제안한 Rothbart와 
Sheese(2007)의 입장과 같다. 기존의 연구는 특정 
단일 기질 요인과 아동의 부적응 및 문제 행동 간
의 관계를 분석하는 것을 중심으로 이루어져 왔다. 
이러한 단일 요인 중심의 접근에서 벗어나 최근 
기질 연구에서는 기질 간 상호작용과 정서적 기질 
요인의 세분화에 관한 연구가 활발하게 이루어지
고 있다. 특히 긍정 정서 기질은 부정 정서 기질
과는 구별되는 독립적 요인으로 주목받고 있다. 
Rothbart(2007)는 긍정 정서 기질을 개인이 긍정
적 정서 자극에 민감하게 반응하는 특성으로 규정
하면서, 활동 수준, 즐거움의 경험, 그리고 미래에 
대한 낙관적 기대와 같은 요소들을 포함한다고 제
안하였다. 이처럼 긍정 정서 기질은 단순히 기분의 
밝음이나 쾌활함을 넘어, 정서적 반응성과 행동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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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향성을 포괄하는 광범위한 개념이라고 할 수 있
다. 최근 아동을 대상으로 한 연구들은 낮은 긍정 
정서 기질이 우울의 중요한 위험 요인으로 작용한
다는 점을 보고하고 있다(최은실, 양아름, 2023; 
Clark & Watson, 1991; Lonigan et al., 2003; 
Olino et al., 2010). 예를 들어, Lonigan 등
(2003)의 종단 연구에서는 긍정 정서 기질이 낮은 
아동이 불안 및 우울 증상을 더 많이 보고하였으
며, 이는 긍정 정서 기질이 아동기의 내재화 문제
와 밀접히 관련되어 있음을 보여준다. 따라서 향후 
연구에서는 긍정 정서 기질을 포함한 다양한 기질 
요인들의 상호작용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아동기 
우울에 대한 영향력을 탐색할 필요가 있겠다. 

둘째, 본 연구는 아동의 기질적 취약성을 심화시
킬 수 있는 환경적 요인으로서 어머니의 거부적 양
육태도에 주목하였으며, 이러한 양육태도가 아동의 
기질과 상호작용하여 우울에 미치는 영향을 규명하
였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즉, 기질 간 상호작용
을 거부적 양육이라는 양육 요인과 함께 살펴봄으
로써, 기질과 양육의 동시적 효과를 종합적으로 확
인하였다. 이를 통해 우울과 관련해 취약성을 보이
는 기질적 조합을 제시하고, 어머니의 부정적 양육
에 더 민감한 아동을 구체화함으로써 임상 장면에
서 기질 평가와 부모 양육 프로그램 설계에 기초 
자료를 제공했다는 점에서 실천적 의미를 가진다.

또한 본 연구는 자기결정성 이론에 근거한 양육
태도 척도를 활용하여 아동의 기본 심리적 욕구 중 
관계성 욕구를 좌절시키는 차원의 양육태도의 영향
을 검증하였다는 점에서 기여를 가진다(양아름, 최
은실, 2024; Deci & Ryan, 2000; Ryan  Deci, 
2000). 기존의 양육태도 연구는 크게 두 가지 한계
가 지적되어 왔다. 첫째, Baumrind의 유형론적 
접근은 부모를 권위적, 권위주의적, 허용적, 방임

적 유형으로 단순 분류함으로써 발달 기제를 구체
적으로 설명하기 어렵다는 한계를 갖는다. 둘째, 
Schaefer의 차원론적 접근은 ‘수용 대 거부’, ‘자
율성 대 심리적 통제’와 같은 축을 통해 양육을 설
명했으나, 차원을 양극으로 가정하여 부모가 동시
에 높은 수용성과 높은 거부성을 보일 수 있다는 
실제 상황을 반영하지 못하였다(Schaefer, 1965)
는 한계를 지닌다. 따라서 본 연구는 이러한 기존 
척도의 한계를 보완한 6요인 양육태도 척도를 활용
하여 양육태도를 측정하였다는 점에서 의의를 갖는
다. 하지만 본 연구는 거부적 양육에 초점을 맞추
어 아동의 우울에 미치는 영향을 확인하였으나, 6
요인 척도의 다른 차원들 역시 우울과 밀접하게 관
련될 수 있다. 예를 들어, 부모의 낮은 자율성 지
지는 아동의 기본 심리 욕구를 좌절시켜 우울을 증
가시킬 수 있으며(Soenens & Vansteenkiste, 
2005), 부모의 낮은 온정은 애착 관계를 약화시켜 
정서 조절의 어려움과 우울을 촉진할 수 있다
(McLeod et al., 2007). 또한 비일관적 양육은 아
동의 무력감에 영향을 주어 내재화 문제를 심화시
키며(Lengua et al., 2000), 부모의 과도한 심리적 
통제 또한 우울의 위험을 높일 수 있다(Barber, 
1996). 따라서 향후 연구에서는 거부적 양육뿐 아
니라 자율성 지지, 통제, 온정, 구조, 비일관성 등 
다양한 양육 요인이 아동의 기질과 상호작용하여 
우울의 발달 경로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 규명
할 필요성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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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is study examined the moderated moderation effect of children’s effortful control and maternal 
rejecting parenting on the link between behavioral inhibition and depression. Data obtained from 302 
mothers of elementary school children (grades 1-6) were analyzed using SPSS 23.0 and the PROCESS 
macro. Results revealed a significant three-way interaction. Under high rejecting parenting, children 
with low effortful control displayed sharply increased depression as behavioral inhibition increased, 
whereas those with high effortful control did not differ. Under low rejecting parenting, the interaction 
between behavioral inhibition and effortful control was nonsignificant. These findings highlight the 
importance of considering inter-temperamental and temperament-parenting interactions in 
understanding children’s depression and further suggest that rejecting parenting critically shapes 
outcomes for temperamentally vulnerable childre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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